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사모했던 다윗왕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왕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였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

아.. 내 그리운 친구 요나단이 이럴 때 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내 친구 다윗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라는 것을 안다. 그러니 꼭 나에게 약속해다오.

그래 무엇이든 말해보게, 친구.

다윗 자네가 왕이 되면, 우리 가족을 잘 돌봐주게. 내가 없더라도 내 

후손들을 잊지 말게나.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후손과 너의 후손을 지키실 거야. 내가 꼭 

약속할게.

.......................................................................................................................................................................................................................

여봐라, 요나단의 후손 중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예, 요나단의 아들 한명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두 다리를 

저는 장애가 있는 자입니다.

그래 그가 지금 어디에 있든 어서 데리고 오너라. 

그를 만나봐야겠다.

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

(손이 보이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똑똑똑! 

(이어서 문이 열리는 소리) 철컥! 끽~~~~

누.. 누....누구십니까?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시지요?

예... 제가 므비보셋입니다만....

다다윗왕께서 당신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라 명하셨습니다. 어서 떠날 

채비를 하십시오.

네!! 뭐라고요? 다윗왕이 저를 찾는다고요? 아.. 드디어 나도 죽게 

되는구나... 마지막 남은 나를 찾았구나... 흑흑흑... 우리 가족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흑흑흑...



네가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냐?

(말을 더듬으며) 예...에에...예 제가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입니다.

그래, 지금까지 잘 살아주었구나.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너에게 은총을 베풀려 하니 전혀 겁낼 것 없단다.

이제부터 너의 할아버지 사울왕께서 가지고 계셨던 모든 토지를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이곳 예루살렘 왕궁, 

왕왕의 식탁에서 나와 함께 먹도록 하자꾸나.

네?! 아니... 왕이시여, 이 종이 무엇이기에 몰락한 가문의 

죽은 개 같은 저를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흑흑흑

여봐라 이제부터 사울왕이 가졌던 모든 땅은 므비보셋의 것이며, 

므비보셋은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내 음식을 먹으며 

나의 아들 같이 될 것이다.

............................................................................................................

다다윗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의 후손이요,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 므비보셋은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먹었으며 

예루살렘에서 다윗왕과 함께 살았습니다. 

마치 부족하고 미련한 우리들을 아들로 삼아주셔서 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오르게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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